
 

 

 

[열린세상] 커가는 세대갈등을 해소하려면/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  

 

▲ 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을 초대해 한바탕 음식을 

대접하고 대접받은 이들은 축하를 아끼지 않는다. 어려운 사회생활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즐거운 시간이어서 필자도 그런 자리엔 가능한 한 참석하려고 

한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가족의 연대를 

중시하고 세대(世代) 사이가 끈끈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럼 자녀의 어떤 일이 부모들로 하여금 지갑을 활짝 열어 한턱내게 만들까? 

자녀가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러는 훌륭한 부모도 있지만, 드디어 자녀 

부양에서 손을 떼도 된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을 때 그러는 솔직한 부모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들에게 한턱내는 일이란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일에서 

벗어난다는 해방감의 간접적 표현이다. 그래서 마음 놓고 친구나 동료들을 

위해 지갑을 과감히 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재미있는 것은, 부모가 한턱내게 만드는 자녀의 좋은 일이 최근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녀의 대학 

http://img.seoul.co.kr/img/upload/2016/01/24/SSI_20160124185502.jpg
http://img.seoul.co.kr/img/upload/2016/01/24/SSI_20160124185502.jpg
http://img.seoul.co.kr//img/upload/2016/01/24/SSI_20160124185502.jpg


입학은 이미 취업에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이 

더이상 생계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 교육을 받아도 취업이 매우 어려워 졸업을 몇 년씩 

미루는 자녀들도 많으니 대학 입학은 부모에게 한턱낼 만한 해방감을 주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지지부진해서 나타난 씁쓸한 변화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캥거루세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젊은이가 일찍 독립하는 나라로 

알려진 미국도 2014 년 기준으로 18~34 세 청년 중 약 3 분의 1 이 부모 집에 

살고 있다 한다. 이미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와 자녀 세대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묶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가 세습되고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취업이 제로섬게임이 되어 세대 사이 갈등이 커지게 된다. 

 

자신의 노후만이 아니라 자녀세대의 생활까지 떠맡은 부모세대는 오랫동안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젊은이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미 일자리를 두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공자의 말씀을 빌려 비유하자면, 젊은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부모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께 공손”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예의를 지킬” 텐데 그렇지 못해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는 불안정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령에 따라 종사할 직업군이 뚜렷이 나뉘는 것도 

아니니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좀 엉뚱한 생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경제적으로 묶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특성을 좋게 

활용하면 어떨까 한다. 

 

곧 하나의 일자리 혹은 업무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공유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부모는 나의 부모가 아니고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의 구성 논리를 사회로 확대할 때 진정한 

공존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중세의 도제제도가 그랬듯이 젊은이들이 사회의, 직업의 부모를 갖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아니한가? 



 

가족에 소홀하면서까지 성장시대를 열심히 살며 습득한 부모세대의 지식과 

경험에 별 어려움 없이 자라면서 키워 온 자녀세대의 꿈과 열정을 

버무려낸다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사이 갈등도 줄이고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가는 훌륭한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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